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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물관 가는 길
서울 마포구 월드컵북로11길 20



깨달음의 계단

박물관에들어서본격적인공간에

들어가기위해올라가야하는계단에는

벽에일본군‘위안부’ 피해할머니들의

모습과말씀들이새겨져있습니다. 

이문제가세상에처음알려졌던시기,

‘더러운위안부’라는눈총을받던때처럼

거친벽면같은계단을한칸한칸올라오셨던

할머니들의모습을볼수있습니다.



할머니들의 그림

일본군‘위안부‘’ 피해사실을세상에고발하고

많은생존자 분들은꽃화나그림과같은작품을통해

스스로겪었던당시의실상을표현하셨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배경

전세계적으로전시상황에서의여성성폭력문제는늘

발생해왔습니다. 그러나일본제국주의에의한아시아

여성성폭력 문제인일본군‘위안부‘ 문제는조금

다른측면으로접근해야합니다. 

제2차세계대전당시일본은한국을중심으로 중국, 네

덜란드, 동티모르등각지의여성들을일본군인의성노

예로삼았습니다. 하지만이는일본군개인들의성범죄

가아닌일본정부가개입하여전시상황에서이용할수

있게전쟁이일어나는각지역에‘위안소’라는이름의

성폭행 제도를 국가가운용했다는것입니다.



전세계에 세워지고 있는 평화비

일본이과거에자행했던‘위안부‘ 문제의존재를부정하는

동안10대였던피해자들은모두90세이상이되어세상을

떠나고있습니다.

용감하게피해사실을증언하고일제에맞서저항했던생

존자들을기리고이문제를기억하기위해한국각지를포

함한전세계적으로평화비가건립되고있습니다.

평화비에보여지는소녀의주먹쥔손은이문제의해결을

포기하지않겠다는생존자들의염원을, 뒷꿈치가들려진

발은고향으로돌아와서도위안부피해사실때문에멸시당해야했던현실을, 그옆의빈자리는일

본군‘위안부‘  문제의정의로운해결을함께하고자소녀옆에앉을사람들의자리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집회

일본군‘위안부’ 문제의정의로운해결을위

한정기수요시위는1992년1월부터서울

시종로구에있는일본대사관앞에서위안

부문제에대한진정한사죄와국가배상을

촉구하며현재까지열리고있는집회입니다. 

기네스북에세계에서가장오래된집회로등

록되기도했습니다.

1990년대초, 일반시민은없고할머니들이

홀로수요시위를시작하실시기에는이렇게

부끄러운일을왜앞에나와서떠드냐고모욕을당하고, 남성노인들이찾아와‘우리강제징용문제도해

결안됐는데어디서이런요구를하느냐’며멱살을잡히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현재는매주수요일마

다정말많은시민들이함께이자리를지키며평화와여성인권의목소리를함께소리치고있습니다.



77번째 광복절을 맞은 2022년 8월,

아직 해방되지 못한 사람들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